
(재결례) 일괄보상은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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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결요지

법 제65조에 따르면,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

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

되어 있다.

관계자료(사업시행자의견서)를 검토한 결과, 인근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‘아산-천안간 고속도

로 건설사업’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소유자들은 동 사업과 이 건 공익사업의 보상을 일괄하여 

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.

살피건대, 위 규정은 동일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등이 보상시기를 달리

하는 경우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익사업과 보상을 일괄

하여 시행하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
